
선교의 파도가 일고 있다!

송기태 선교사- -

디아스포라 몽골리안 네트웍 공동대표 선교한국 프로그램 위원,

이제 년 후인 년이 되면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가 승천하신지 년을 맞이하는 시30 2030 2000

점이 된다 또한 지금은 주님의 탄생한 시점에서 년을 이미 지나고 있다. 2000 .

이러한 수치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역사가 깊어진다고 자랑할 것인가?

이제 주님의 초림 이후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지를 살

펴보아야 한다.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분명.

한 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한은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년 전에 있었음에도 불2000

구하고 이 명령이 성취되지 않고 있는가 누구의 책임인가? ?

주님께서는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사도들과 제자 공동체 즉 교회에게 주셨다 교? , .

회는 지난 교회 역사 여 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제외하고는 자발적으로 선교사를 보낸2000

적이 거의 없다 주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지만 교회들이 그 사명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사명이 미루어지고 있다 이제 세기를 맞이하는. 21

교회들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잠자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요나서를 관찰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차적으로 요나가1

불순종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순종하도록 유도하셔서 니느웨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선교의 명령을 주셨다면 교회가 그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

서 어떤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하여 선교의 사명을 비자발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것처럼 오늘날.

에도 하나님께서는 선교에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명령을 회.

피하고 깊은 배 밑에서 잠자고 있었던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엄청난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

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선교의 잠에서 깨우시기 위하여 엄청난 선교의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고 계신다 그것은 바로 단기선교와 국내 이주 노동자 사역이다. .

작년 만 하더라도 여름 단기선교에 전국적으로 만의 성도들이 참여했다는 추정치가 있3~5

다 이 수치는 지금 전 세계에 파송한 한국 선교사의 배 배 가까운 수치이다. 3 ~5 .

지역교회가 단기선교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눈을 뜨고 있다 지역교회는 단기선교를 통하여.

세계 선교라는 큰 중보기도의 짐을 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선교



지에 성도들을 파송하고 있다 이 단기선교에 있어서 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 선교지의 사역이 가속화되며 동시에 지역교회의 선교

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웬만한 교회에서는 원하는 성도들은 대부분 선교지를 방문하여 사역을 할 수 있는

선교의 평신도 시대가 열렸다.

또한 지역교회가 적극적으로 선교팀을 파송하여 현장선교사를 도울 뿐 아니라 지역교회가

더욱 주체적으로 선교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또 한가지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선교적으로 깨우고 계신 사건이 바로 이주 노동자 사역이

다.

현재 국내에는 약 여만명의 외국인들이 노동을 위하여 국내에 와 있다30 .

그들은 국내에 일하러 왔지만 그들이 또한 교회로 몰려들고 있다 처음에 그들은 한글을 배.

우기 위해 혹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교회에 왔다 그러다가 모임이 형성되고 예배로.

발전했으며 지금은 각 민족과 나라별 모임들이 정착되고 있다.

이들을 향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는 멀리 가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타민족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멀리 느껴지던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말을 몰라도 밥을 지어준다든지 한글을 가르쳐 준다든지.

찬양팀으로 섬긴다든지 여러 가지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여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시대인가?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온누리칼럼 제공! -⌚ ⌜ ⌟


